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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체적 싸움은 약하다. 정신적 싸움을 하여라. 정신적 싸움이란, 이념과 사

상의 싸움이다.

2. 정신적으로 이념과 사상의 싸움을 하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싸우라는 말이다.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성자 예수님이시다.

3. 음식이 있는데 맛있는 냄새만 맡고 실제로 못 먹으면, 위액만 나와서 속만 

쓰리게 된다.

4. 이 시대에 신랑으로 재림하시는 성자가 주는 말씀을 못 들으면 심정만 상하

게 된다.

5. 성자가 재림하셨으니 늘 하던 대로만 주님을 대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원

하시는 사랑의 일을 하여라. 이는 곧 이 시대에 성자가 그의 육으로 쓰는 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아는 일이다. 성자는 그를 통해서 나타나고 말씀하며 역사를 

펴니, 성자의 육이 되는 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모르면, 주님도 제대로 모른다. 

아는 만큼 구원이다. 알고 행하는 만큼 영의 형체가 하늘나라 신부의 형체로 

변화된다.

6. 해발 2000m를 올라가도 어지럽지 않은데, 땅에서 높이가 10m 되는 나무에

만 올라가도 왜 어지럽겠느냐. 안전하면 어지럽지 않고, 위험하면 어지러운 것

이다. 어려움과 환난을 당해도 안전하면 걱정 근심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삶이 

불안하면 편안한 곳에 있어도 걱정 근심이다.

7. 전쟁 중에서도 바위 굴속에 들어가 있으면 포탄이 날아와도 걱정이 없다. 

그러나 전쟁이 없는 평안한 삶 속에서도 길을 가는 도중에 갑자기 비바람이 

치고 소나기가 쏟아지면 걱정된다.



8. 환난과 핍박이 닥쳐도 예비되어 있으면 걱정이 없다.

9. 누가 사명을 주느냐에 따라 그 사명을 받고 사명을 하는 자의 입장과 위치

가 달라진다. 

10. 누가 사명자에게 사명을 맡겼느냐, 누가 사명자에게 일을 시켰느냐, 누가 

사명자에게 임했느냐가 중요하다.

11. (왜 누가 사명자에게 일을 맡기고 임했느냐가 중요한가?) 사명을 준 자가 

사명자에게 임하여 행하니, 사명자는 임한 자의 권한으로 사명을 대행하기 때

문이다.

12. 이 시대에는 성자가 재림하여 사명자에게 일을 맡기고 그에게 임하여 시

대 새 역사를 펴 나간다. 

13. 기도하는 시간이 정신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고, 심령에도 좋은 것은 모든 

잡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성자 예수님과 1대1로 대화하기 때문이다.

14. 기도하는 시간은 인간과 단절하고, 세상과 단절하고, 자기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과 대화하니 최고 편하다. 이때 자기 마음에 대화의 대상

을 누구로 두느냐가 중요하다. 오직 주님이다. 


